
대학교수 보유 첨단기술·특허 전시
과학기술부 , 산업체 기술이전 및 산·학 연계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

공과대학 교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특허를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대학보유기술 이전 전시회가 4월25일부

터 27일까지 3일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위치한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.

2001년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데 전국 122개 공과대학 2000여명의 교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산업체에

이전하면 사업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전기전자, 신소재 등 129개 과제가 전시되며, 산업체에 대한 이전상

담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.

전시분야는 소재, 기계, 전기전자, 정보통신, 화학공업, 산업공학, 의공학 분야로 교수 특허기술 60팀의 특허기술

이 전시되는데, 대학산업기술지원단에서 수행중인 대학보유기술이전사업 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검증된 전기전

자, 신소재, 건설, 화학공정, 생물환경, 에너지, 산업공학, 첨단기계 분야 69개 기술이전과제가 전시된다.

전시회에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공계 진출기피 분위기 속에서 전국민적인 산업기술마인드 확산을 위해 산

업계는 물론 일반 참관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참관료를 받지 않으며, 전시에 참가하는 교수들은 부스 설치비용이

지원된다.

과학기술부는 전시회를 통해 산업체에 기술 이전이 활성화되면 기술개발비용 등의 대체효과로 인해 산업체 뿐

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개막식에 참석한 산업자원부 임내규 차관은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 등의

산업계 이전이 활성화되어야 하고, 또 산·학·연 등의 연계를 통한 전시회와 같은 행사가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

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문화확산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개막식 행사에는 산업자원부 임내규 차관, 과학기술부 유희열 차관, 한양대학교 김종량 총장, 한국기술거래소 오

강현 사장 등 산·학·연·관 대표들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, 대학교수, 벤처캐피탈 관계자 등 산업계 관련

인사들이 참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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